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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주요품종 조기재배 시 재배기간에 따른 괴근 비대 특성 차이

고  산1*, 강용구1, 남상식1, 양정욱1, 유경단1, 이경보1, 이형운1, 황엄지1 

1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199,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서론]

고구마 주요품종 조기재배 시 재배기간에 따른 괴근 비대 양상을 구명하고자 품종에 따른 괴근 무게, 수량구성요소를 

측정하였으며 염색시약(toluidine blue)을 사용하여 조직학적 관찰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기재배 시기인 4월 14일에 고구마 묘를 정식하고 고구마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재배하였으며, 정식 이후 40일부터 

12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수확하여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하였다. 괴근 형성초기인 정식 후 40일, 50일에 괴근의 형태학

적 특성을 파악하기 조직 관찰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풍원미’ ‘신율미’의 경우 재배기간이 60일에서 70일로 경과함에 따라 괴근 평균 생체중이 30g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호감미, 단자미 등 만기재배 품종들은 80일에서 90일로 경과하면서 괴근 평균 생체중이 30g이상으로 나타나 10일 정도

의 차이를 보였다. 재배기간이 90일에서 110일로 늘어날 때 풍원미의 경우 괴근 생체중이 54g에서 103g으로 90.7%증가

한 반면, 같은 기간 단자미는 44g에서 71g로 61.3% 증가하여 상대적 증가폭이 작았다. 1주당 괴근 수는 110일경 호감미 

4.6개, 풍원미 3.4개, 단자미는 2.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에서 고구마는 괴근 두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피층의 두께가 줄어드는 반면 물관부 및 체관부 주변의 1, 2차 형성 조직이 발달하여 직경이 비대해 지는 것이 관찰되었

다(1차 형성층: 안쪽의 물관부 바깥족 체관부 사이의 규칙적으로 형성된 띠 모양의 형성층, 2차 형성층: 후생물관부 

주변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분열조직). 괴근형성 초기의 형태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풍원미’의 경우 1차 형성층의 

발달과 함께 2차 형성조직인 부정형 형성층의 발달, 삽식 초기 괴근 조직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관찰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에 호감미, 단자미 등은 1차 형성층이 형성되었으나, 2차 형성조직의 분화가 미비하였다. 조직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toluidine blue를 사용하여 염색한 결과 괴근 형성과정에서 물관부 주변에 리그닌 집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번 실험을 통해 괴근형성 초기 단계에서의 조직분화 과정을 관찰하여 품종별 비대특성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품종선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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